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세종테크밸리 제2사옥 첫삽… 디지털트윈 연구개발 박

차 

 

<사진 = 바이브 제2사옥 ‘바이브세종’ 조감도> 

AI·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대표 이재용, 구.다음소프트, 이하 바이브)가 세종테크밸리 제2

사옥 건립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거점으로 디지털 트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브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건립하게 될 바이브 제2사옥 ‘바이브세

종’의 착공계 승인을 받아 첫삽을 떴다고 12일 밝혔다. 

바이브세종은 2,543㎡부지에 건축면적 8,980.38㎡,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져 약 1,200명 

수용 가능한 시설로, 직원 업무공간, R&D센터 등으로 활용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

로, 바이브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필지 경쟁 입찰에서 1위를 차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

권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브는 지난 12월 말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난달 15일 착공계를 제출, 

지난 5일 착공계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바이브세종은 2022년 9월 준공될 예

정이다. 

바이브는 제2사옥을 공공 AI 사업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핵심 기지로 키



 

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연구소는 디지털 트윈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기술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또한 바이브는 최근 AR 전문기업인 시어스랩에 지분 투자를 진행

하면서 바이브세종의 역점 연구 분야인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실세계와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메

타버스 서비스로 사업 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바이브 이재용 대표는 "바이브세종은 공공 분야의 다양한 AI 사업 추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제2사옥 건설을 통해 해당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